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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스페이스X'  I PO 승부수…직원·지인에 공모주 5%  배정   

등록 2026.06.02 14:33:59  |  수정 2026.06.02 15:12:26

[케이프커내버럴=AP/뉴시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5%를

임직원과 내부 관계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미 증

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전체 발행 주식의 최대 5%를 '지정 주식 프로그램'에 할당할 계획이라

고 공시했다. 사진은 2018년 2월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케네디우주센터 39A 발사대에서 스페이스

X의 팰컨 헤비 로켓이 발사되고 있는 모습. 2026.06.02.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론 머스크의 항공 우주 업체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5%를 임직원과 내부 관계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이 물량은 상장 직후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시장의 관심을 모

았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정 증권

신고서를 통해 전체 발행 주식의 최대 5%를 '지정 주식 프로그램'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가 지정

한 임직원이나 경영진의 가족, 지인 등 내부 관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보호예수(Lock-up) 규정의 면제다. 통상 상장 직후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

게 부과되는 매각 제한 조치가 이들 내부 관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상장 첫날부터 보유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즉각적인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 스페이스X가 구체적인



면제 물량 규모를 5%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를 비롯한 핵심 경영진의 지분은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상장 전 발행 주식의

60% 이상이 장기 보호예수 대상이며, 머스크가 보유한 지분 역시 최종 투자설명서 제출일로부터 366일(1년) 동안 매각이 전

면 금지된다.

[필라델피아=AP/뉴시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전체 공모 물량의 최대 5%를 임직

원과 내부 관계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미 증권거

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전체 발행 주식의 최대 5%를 '지정 주식 프로그램'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공

시했다. 사진은 머스크가 2025년 3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대학스포츠협회

(NCAA) 레슬링 챔피언십 결승전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2026.06.02.

스페이스X의 공모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외신들은 "스페이스X가 오는 11일 공모가를 산정하고, 12일 나스닥에 상장하

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장이 추산하는 스페이스X의 목표 기업가치는 최소 1조8000억 달러(약 2500조원) 규모로, 글로벌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이다.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의 상장을 기점으로 앤트로픽, 오픈AI 등 자금 조달을 노리는 인공지능(AI) 및 차세대 우주 기술 기업들

의 상장 러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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